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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오늘날 도시 혹은 국가의 지속적인 인구감소는 전 세

계적인 이슈로 여러 국가가 인구감소와 도시축소 문

제에 집중하고 있으며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의 

뉴스에 따르면,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많은 중소

도시가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축소도시5)에 해당하고, 

그중 일부는 2029년 이후에 도시 기능을 상실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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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1)2)3)4)

In South Korea, academic and policy discussions on shrinking cities have increased, but unified definitions and diag-
nostic criteria have yet to mature. This study analyzed five years of research from South Korea to review how scholars 
define “Korean Shrinking Cities.” In particular, papers that include terms like ‘shrinking city,’ ‘declining city,’ and 
‘local extinction’ were analyzed. Despite all of them referring to cities experiencing population decline, nuances exist. 
‘Shrinking city’ accentuates opportunity with future adjustments, while ‘Declining city’ addresses the decay of space 
and urban functions, and ‘Local extinction’ relates to the loss of self-sustainability in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or rural areas. The concept of “Korean Shrinking Cities” encompasses these varied characteristics. Although the defi-
nitions vary, the diagnosis metrics rely largely on population indicators and legal standards, emphasizing the need 
for diversification in the criteria. As the issues linked with shrinking cities are complicated and diverse, including 
economic downturns, job losses, or fiscal challenges, future studies should carefully use the appropriate terms and 
develop measurements based on their research goals. The outcomes of this research are expected to provide a valuable 
foundation for future scholars engaging with shrinking cities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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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우려가 보고되었다(최동수 2023). 

이러한 사회적 우려와 함께 학계의 관심도 꾸준히 

증가하였다. 그간 도시축소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나 

대응방안을 다루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도시

축소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선행연구들은 공통적으로 

극심한 인구감소에 주목하였다(구형수, 김태환, 이승

욱, 민범식 2016). 이에 따라 인구와 관련한 정량적 

지표를 사용하여 도시의 현상을 진단하는 연구들도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축소도시(Shrinking 

City)’와 ‘인구감소도시(Depopulating City)’가 유사 용

어로 여겨지곤 하였으며, ‘축소’와 유사한 의미로 ‘쇠

퇴(Declining)’, ‘침체(Depressed)’, ‘열악(Distressed)’ 등

의 표현이 동시에 사용되기도 하였다(원광희, 이경기, 

채성주, 변혜선 외 2019). 한편으로는 지방의 중소도

시나 농촌에 집중하여 ‘지방소멸’의 개념을 다루는 연

구들도 많이 진행되고 있다(김상근 2023; 류영아 

2022; 장문현 2022). 이렇듯 유사한 형상에 대한 설명

이나 진단을 위하여 다양한 용어나 개념이 특별한 구

분 없이 비슷한 의미를 표현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

로 유사하게 나타나며 축소도시에 대한 학술적으로 

합의된 정의는 여전히 부재하다(원광희, 채성주, 송창

식 2010)는 지적과 연관 지어 볼 수 있다. 이러한 단일

화된 개념적 정의의 부재로 인해 일부 연구에서 축소

도시의 원인과 과정, 그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를 구분 

없이 혼용하고 있고, 축소도시의 특성에 맞는 효과적

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축소도시의 

정의와 진단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는 의견도 있다(최예술 2020). 비슷한 맥락에서 다수

의 연구(최예술 2020; 이삼수, 전혜진, 이재수 2018; 

구형수, 김태환, 이승욱, 민범식 2016)는 해외의 연구 

및 정책사례를 살펴 한국의 축소도시에 대한 진단 및 

방향성에 대하여 제언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다

른 국가들과 달리 단기간에 도시성장을 이뤘다는 특

징이 있어 해외의 선례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보다는 

‘한국형 축소도시’에 맞는 개념적 정의와 현상적 진단

의 틀을 따로 정립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관찰된다

(이삼수, 전혜진, 이재수 2018). 따라서 관련 국내연구

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시점에, 한국의 축소, 

인구감소, 쇠퇴 등과 관련된 연구에서 주로 쓰는 용어

와 개념들의 정의는 무엇이고, 이러한 도시의 현상을 

진단하기 위해 사용된 기준이나 방법은 무엇인지 살

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한국형 축소도시’ 혹은 

그 유사 개념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최근 

5년 동안 출판된 국내 연구들을 고찰하여 해당 연구

에서 사용한 용어와 개념적 정의, 현상 진단 기준이나 

방법 등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국내

연구들이 1) 도시의 인구가 지속해서 줄어들고 활력

이 감소하는 현상과 관련하여 주로 어떤 용어를 사용

하였고, 2) 그러한 용어들을 어떻게 정의하여 왔는지,

3) 어떤 기준(지표, 지수 등)을 사용하여 해당 현상을 

진단하였고, 4) 그렇게 진단한 도시에서 나타나는 주

요 현상이나 양상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언급하였는

지 등의 내용을 분석·정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미래의 국내 축소도시 관련 연구나 프로젝트를 진행

하기 위해 도시의 현재 상태를 진단하고 또한 새로운 

진단 지표나 지수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사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 본 연구에서는 축소도시, 쇠퇴도시, 지방소멸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지만 각 용어들의 정의나 진단 지표, 진단 지수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아닌 경우, 문맥에 따라 축소도시는 이러한 다양한 개념을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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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행연구 검토

1. 축소도시와 그 유사 개념

축소도시에 대한 논의는 1980년대 후반 탈산업화, 베

를린장벽 붕괴, 소련 붕괴 등으로 인한 도시지역의 인

구감소와 경제침체 문제를 경험하였던 독일에서 시작

되었다(원광희, 이경기, 채성주, 변혜선 외 2019). 이후 

축소도시의 개념과 발생원인, 현상과 양상 등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연구자들은 저마다의 방

법으로 축소도시를 정의하였는데 구형수, 조판기, 윤

정재, 이다예 외(2020)에 따르면, 축소도시의 정의와 

관련한 주요 연구들은 크게 1) 인구와 경제 규모의 감

소를 주요 현상으로 보는 연구와, 2) 공실이나 유휴부

동산 등의 공간적인 측면까지 고려하는 연구로 나뉜다. 

Martinez-Fernandez, Audirac, Fol and Cunningham- 

Sabot(2012)는 전자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연구로, 인

구감소와 경기침체, 고용감소 등의 사회문제를 겪는 

지역을 ‘축소도시’로 정의하였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분류는 보다 세분화되어 Bartholomae, Nam

and Schoenberg(2017)는 인구와 총부가가치(Gross Value

Added: GVA) 지표를 사용하여 도시를 다섯 종류로 

분류하였다. 예를 들어, 인구감소와 경제적 침체가 모

두 진행되는 지역은 ‘축소도시’, 인구는 감소하지만 경

제는 성장하는 ‘스마트성장도시(Smartly Growing Cities)’, 

반대로 경제는 침체하는데 인구는 증가하는 ‘인구자

석도시(Population Magnets)’, 인구와 경제 모두 성장

하는 ‘성장도시(Growing Cities)’로 사례지역을 나누었

다. 또한, 최예술(2020)은 앞선 연구의 기준을 한국의 

상황에 맞게 조정하여 인구지표에 생산연령인구를 추

가하고 경제지표로는 사업체 및 제조업체의 변화를 

고려하였으며, 인구지표와 경제지표가 모두 축소하는 

지역을 ‘축소도시’로 정의하였다. 한편, 공간적 측면까

지 고려한 후자의 대표적인 연구인 Schilling and

Logan(2008)은 지속적이고 심각한 인구손실(과거 40

년 동안 25% 이상 인구감소)로 인해 버려지고 방치된

부동산이 증가하는 오래된 산업도시로 정의하였다.

이처럼 ‘축소도시’와 유사 현상들을 설명하는 데 인

구감소는 핵심적인 내용으로 여겨졌고 비슷한 맥락에

서 ‘인구감소지역’이 함께 언급되곤 하였다. 이삼수, 

정연우, 윤병훈, 박미규 외(2023)의 연구에 따르면, 

‘축소도시’, ‘쇠퇴도시’, ‘소멸위험지역’, ‘인구감소지역’

의 개념이 유사한 듯 하나 국내 법적 기준의 측면에서

는 차이가 존재한다. ‘쇠퇴도시’와 ‘인구감소지역’은 

각각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국가균형

발전법)」에 근거하여 결정되는 지역이나, ‘축소도시’

와 ‘소멸위험지역’은 법적 진단 기준 지표가 없다. 그

중 ‘소멸위험지역’은 마스다 히로야(2014)의 진단 기

준에 따르는데, 그는 지역의 소멸을 출산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아 20~39세의 가임여성인구의 변화

율을 기준으로 지역의 소멸 가능성을 판단하였다. 마

스다 히로야는 소멸지수를 통해 지방의 인구소멸로 

발생하는 지역 간의 불평등 문제를 지적하였다(최예

술 2021). 이후 이상호(2016)는 마스다의 기준을 고령

화 사회에 적합하게 변형하여 고령인구 대비 가임여

성의 인구 비율을 통해 ‘소멸위험지역’을 선별하는 방

법을 제안하였다. 이외에도 선행연구들이 사용한 개

념과 분석단위, 진단기준 등을 검토한 Ganning and 

Tighe(2021)에 따르면, ‘쇠퇴’, ‘소멸’, ‘낙후’와 같은

표현들이 ‘축소’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해당 연구에서는 ‘노후산업도시(Older Industrial 

Cities)’, ‘열악한노후도시(Distressed Older Cities)’, ‘유산

도시(Legacy Cities)’, ‘약소도시(Weak Market Cities)’와 같

은 개념이 ‘축소도시’와 유사한 의미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국토연구 제119권(2023. 12)

2. 축소도시 관련 문헌 고찰 연구

축소도시 관련 연구의 동향을 살펴본 최근의 연구 중 

가장 대표적인 문헌 고찰 연구는 Lee, Park and Newman

(2023)으로 저자들은 과거 20년 동안의 연구 333편의 

연구 주제어와 연구자를 대상으로 버스트 탐지(Burst 

Detection)와 네트워크 분석(Network Analysis)을 진행

하였다. 20년의 기간 동안 두드러지게 나타난 단어

들은 주로 2010년 전후로 등장하였는데, 동독(Eastern 

Germany), 정부(Governance),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탈산업화(Deindustrialization), 젠트리피케이션(Gentri-

fication) 등이 해당하였다. 또한, 연구는 연구자 클러

스터 간의 교류는 다소 미흡한 편이나 미국과 유럽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축소도시 연구 클러스터

가 형성되어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중국과 한국 연구

자들도 활발하게 활동하기 시작하였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여전히 다수의 연구가 미국과 유럽의 지역에 

집중하고 있고 아시아나 오세아니아 사례는 부족하다

고 강조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과거 40년 동안의 총 

562편의 연구를 계량서지학 분석(Bibliometric Analysis)

한 Khavarian-Garmsir(2023)는 2004년부터 축소도시 

관련 연구가 활발해졌고 이후 2015년부터는 그 수가 

크게 급증하였으며, 특히 2004년부터 2015년 사이에 

축소도시에 관한 개념적 진화(Conceptual Evolution)가 

두드러지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선

행연구들은 축소도시에 대한 관심이 범세계적으로 지

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영어 논문을 주로 분

석한다는 한계 때문에 앞선 연구와 유사하게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사례가 적게 포함되었다. 이를 통해 

해외 학술연구를 국내 축소도시 연구에 즉각 적용하

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에서도 문헌 고찰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대부

분 축소도시 관련 정책 및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를 마련하기 위해 국내외 선행연구와 해외 정책사례

를 포괄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다수를 이루었다. 원

광희, 채성주, 송창식(2010)은 미국, 독일, 유럽 등의 

해외 사례에 집중하여 국외 축소도시의 현황을 분석

하고 생존전략 수립을 위해 추진 중인 정책을 정리하

였다. 이후 선행연구를 발전시킨 원광희, 이경기, 채

성주, 변혜선 외(2019)는 국내 중소도시를 위한 축소

지향형 도시계획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미

국, 독일, 일본의 축소도시 변화 과정과 회생 전략을 

다룬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기도 하였다. 구형수, 김태

환, 이승욱, 민범식(2016)은 한국의 도시축소 실태와 

메커니즘을 분석하여 축소도시의 정책과제와 실천방

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는 국내 축소도시의 특

성을 실증 분석하기에 앞서 축소도시의 개념을 정의

하고자 국내·외 축소도시 관련 이론과 해외 정책사례, 

국내 정책 추진 실태를 검토하였고, 도시축소를 인구, 

경제, 체제 등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다차원적인 프

로세스로 정리하였다. 한편, 한국의 도시 특성에 맞는 

축소도시 진단기법의 필요성으로부터 문헌 고찰 연구

를 진행한 이삼수, 전혜진, 이재수(2018)의 연구도 있

다. 연구는 ‘한국형 축소도시’에 맞는 개념과 축소도시 

진단 기법을 개발하기 위해 국내·외 연구와 해외 사례

를 검토하여 축소도시의 정의와 진단 기준을 정리하

였다. 그 결과, 축소도시의 정의는 인구감소와 산업쇠

퇴를 함께 언급하는데 진단 지표는 인구만을 다루고 

있으며,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축소도시를 진단할 때 

적절한 시간적·공간적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

하였다. 연구는 국내와 해외 연구를 종합적으로 분석

하여 국내 축소도시에 적용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

였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인구감소, 축소도시, 지역소멸 등에 대한 학

술 및 정책적 논의가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다수의 

연구가 오랜 시간 인용되어 온 해외 연구의 기준을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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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방향을 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최근 5년

간 관련 연구가 빠르게 성장하였음에도 한국적 맥락에 

집중한 가장 최근의 문헌 고찰 연구 또한 2018년으로, 

현재 기준 이미 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이후 새롭게 

제시된 연구들을 살펴볼 필요도 있다. 따라서 ‘한국형 

축소도시’를 고민하기 위해 관련 개념 및 진단 기준 등

을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Ⅲ. 분석의 틀

1. 분석 대상 및 범위

1) 자료 수집

자료 수집을 위해 가장 먼저 문헌 수집 범위와 검색 

키워드를 결정하였다. 자료의 종류는 한국어로 작성

된 KCI 등재 국내 학술논문으로 한정하였으며 학위

논문과 보고서는 논문으로 재구성되어 출판되는 경우

가 많아 제외하였다. 자료의 시간적 범위는 최근 5년

(2018년 1월~2023년 7월)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선

행연구 검토 단계에서 밝힌 것처럼 2018년에 유사한 

문헌 고찰 논문이 출판된 이후 시점이다. 시간적 범위

를 설정하기 위해 ‘축소도시’의 단일 키워드로 2010년

부터의 논문을 검색하여 살펴본 결과, 2018년 이전에

는 영국, 독일, 일본 등의 해외 사례에 집중한 연구가 

많고 2018년 이후로 한국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증

가하여 최근 5년으로 범위를 설정하였다. 자료는 한

국교육학술정보원이 운영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RISS)를 통해 수집하였는데, RISS는 누리미디어(DBpia),

한국학술정보(KISS), 학술교육원(e-Article), 코리아스

칼라, 교보문고 등 국내 다양한 학술 데이터베이스

(DB)와 연계하여 여러 DB가 제공하는 문헌을 동시에 

검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검색을 위한 키워드는 

선행연구 고찰 단계를 통해 국내 연구에서 ‘축소도시’

와 함께 유사한 개념으로 많이 등장한 ‘쇠퇴도시’, ‘인

구감소도시’, ‘소멸위험지역’, ‘지방소멸’을 포함하였

고, 제목, 초록, 연구 주제어에 해당 키워드가 포함되

는 논문을 수집하였다. 검색 과정에서 관련성이 낮은 

논문은 배제하기 위하여 검색 키워드를 모두 따옴표 

처리하였다. 예를 들어, ‘도시’라는 단어만 포함하고 

축소도시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논문 등을 배제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검색된 논문은 총 125편이었다. 

여기서 키워드별 검색 결과에는 띄어쓰기나 단어의 

배치가 다른 경우도 포함되었다. 예를 들어, ‘축소도

시’ 검색 결과에는 ‘축소 도시’, ‘도시축소’, ‘도시 축소’

도 포함되었다.

2) 자료 필터링

앞서 제시된 방법을 통해 수집한 125편의 논문은 

<그림 1>과 같은 단계로 필터링하였다. 먼저, 키워

드별 검색 단계에서 중복하여 수집한 논문을 확인하

였고, 총 112편의 논문으로 정리되었다. 또한, 자료의 

그림 1_자료 수집 및 필터링



8 국토연구 제119권(2023. 12)

원본을 제공하지 않아 구득 불가능한 논문 3편도 분

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다음으로, 초록에서 연구의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 검색 키워드를 포함하였으나 

본 연구의 목적인 축소도시의 정의나 진단에 관한 내

용을 다루지 않아 연구 주제와의 관련성이 없는 논문

을 제외하였다. 예를 들어,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의 

서점 활성화 방안을 탐색한 연구, 결혼과 출산 간의 

관계에서 거주지 선택이 갖는 조절효과를 검증한 연

구, 특정 지방 대학이 해당 지역의 경제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한 연구 등이 이에 해당하였다. 이 단계에서 

총 27편의 논문이 제외되었다. 또한, 해외지역을 대상

으로 실증분석을 진행하였거나 해외 사례만을 검토한 

연구 총 12편을 제외하였다. 앞선 과정들을 거쳐 최종

적으로 총 70편의 학술연구가 분석의 대상으로 선정

되었다.

2. 분석의 방법

본 연구는 방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데 

유용한 문헌 연구 방법인 내용분석 방법(Content 

Analysis)을 활용하였다(이상호 2007). 내용분석은 장

기간의 다양한 자료를 비교·분석을 할 수 있고, 문헌

의 모든 내용을 검토하기 때문에 폭넓은 분석이 가능

하며,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을 병행할 수 있어 하나

의 문헌에 대한 깊은 분석이 가능하다는 강점이 있다

(최석봉 2020). 따라서 다년간의 학술연구를 대상으로 

연구에 포함된 모든 내용에 근거하여 정의, 현상, 양

상 등의 질적 내용과 진단 지표나 지수와 같은 양적 

내용을 모두 검토하는 데 내용분석은 적절한 연구 방

법이라고 할 수 있다. 내용분석의 분석 단위는 단어, 

구, 문장 등으로 다양한데 본 연구에서는 논문 전체,

즉 문서 단위를 사용하였다. 

분석의 단계 및 틀은 <그림 2>와 같다. 국내 연구

들이 주로 어떤 용어를 사용하였고, 사용한 용어에 대

해 어떤 정의를 내려왔는지, 국내 사례지역을 측정할 

때는 어떤 진단 기준을 사용하였으며, 그러한 지역들

에서 발생하는 주요 현상으로는 어떤 점들을 언급하

였는지에 집중하여 ‘한국형 축소도시’에 맞는 개념적 

정의와 현상적 진단의 틀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

다. 세부적으로는 먼저 문헌별 사용 용어를 검토하였

다. 여기에는 논문 수집 단계에서 활용한 5개의 검색 

키워드도 포함되었다. 하나의 논문에서 적게는 1개에

서 많게는 4~5개의 용어가 동시에 등장하였다. 본격

적인 분석에 앞서 어떤 분야에서 연구가 활발하게 진

행되었고, 또 각 분야에서 주로 어떤 용어를 사용하였

는지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4장 1절에 정리하였다. 

여기서 학문 분야는 문헌이 출판된 학술지의 KCI 등

록 연구 분야를 기준으로 하였다. 다음으로, 각 문헌

이 주요 사용 용어를 어떻게 정의하였는지 검토하였

다. 이 단계에서 용어들을 사용한 문헌의 특성과 용어

별 정의의 유사 정도에 따라 전체 사용 용어를 세 종

류로 분류하였다. 이때, 분류별 주요 용어는 축소도시, 

쇠퇴도시, 지방소멸로 정리되었고, 관련 내용은 4장 

2절 1항에 해당한다. 또한, 이후의 분석은 이 단계에

서 정해진 세 가지 주요 용어를 기준으로 진행하였다. 

더불어, 용어별 정의에 주로 어떤 단어를 사용하였는

지 살펴보기 위해 형태소 분석을 진행하였다. 

내용분석을 통해 정리한 문헌별 정의 문장을 대상

으로 파이썬 KoNLPy 패키지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림 2_분석의 단계 및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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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것’, ‘등’, ‘및’과 같은 불용어와 각 분류의 주요 

용어는 제외하였다. 예를 들어, ‘축소도시’ 문헌들에서

는 ‘축소’가, ‘쇠퇴도시’ 문헌들에서는 ‘쇠퇴’가, ‘인구

감소도시’ 문헌들에서는 ‘인구’가 제외되었다. 그리고 

분석의 결과로 계산된 형태소별 빈도를 바탕으로 워

드클라우드(Word Cloud)를 사용하여 정의에 포함된 

단어들을 시각화하였다. 그다음으로, 앞선 주요 용어

별 분류를 기준으로 각 문헌이 사용한 진단 기준을 

검토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명확한 지표나 지수 등을 

사용하여 도시를 분류하거나 측정한 논문들을 검토하

여 구체적인 진단의 기준을 정리하였다. 예를 들어, 

축소도시와 성장도시를 구분하기 위해 사용한 인구변

화율 기준이나 축소도시 진단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사용된 정량적 지표 등이 여기에 해당하였다. 

마지막으로, 주요 용어별 문헌들이 언급한 도시의 

현상 및 양상들을 검토하였다. 여기에는 해당 문헌에

서 구체적인 진단 기준을 사용하여 직접 밝혀낸 분석 

결과와 연구의 이론적 고찰이나 토의 단계에서 언급

한 주요 현상이 모두 포함되었다. 예를 들어, 빈집의 

증가, 세수의 감소, 지방 학교의 통폐합 등의 내용이 

해당하였다.

Ⅳ. 한국형 축소도시의 정의와 진단

1. 자료의 특성

1) 연도별 특성

분석에 앞서, 분석 대상인 논문들의 전반적인 특성을 

살펴보았다. 연도별 자료의 수는 <그림 3>과 같다. 

2021년과 2022년에 출판된 논문이 전체 자료의 절반

에 해당하는 반면, 2019년의 논문은 다른 연도에 비해 

다소 적은 수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2) 연구 분야별 특성

논문이 발행된 학술지에 근거하여 연구 분야별 자료

의 수를 정리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최근 5년의 

축소도시 연구 중 대부분이 사회과학 분야에서 진행

된 것으로 보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지리학과 국제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관련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진 것

으로 보였다. 발행기관 및 학술지에 따라 논문의 수를 

살펴보니 상위권은 대부분 사회과학 분야에 해당하였

다. 지리학 분야의 ‘국토지리학회지’에서 7편으로 가

분야1 자료 수(%) 분야2 자료 수(%)

사회과학 55(78.6)

지리학

국제/지역개발

사회과학일반

행정학

법학

정치외교학

교육학

지역학

정책학

17(24.3)

17(24.3)

9(12.9)

4(5.7)

3(4.3)

2(2.9)

1(1.4)

1(1.4)

1(1.4)

공학 7(10.0)

건축공학

토목공학

기타공학

공학일반

4(5.7)

1(1.4)

1(1.4)

1(1.4)

복합학 4(5.7)
학제간연구

감성과학

3(4.3)

1(1.4)

자연과학 1(1.4) 생활과학 1(1.4)

의약학 1(1.4)
예방의학

/직업환경의학
1(1.4)

예술체육학 1(1.4) 디자인 1(1.4)

인문학 1(1.4) 기타인문학 1(1.4)

합계 70(100.0)

표 1_연구 분야별 자료의 수

그림 3_연도별 자료의 수(n=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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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많은 논문이 포함되었고, 그다음으로 ‘한국도시지

리학회지’, ‘한국지역지리학회지’, 건축공학의 ‘한국생

태환경건축학회 논문집’, 사회과학일반의 ‘사회과학

연구(강원대)’, 국제 및 지역개발의 ‘지역사회연구’가 

4편씩 포함되었다. 이외에도 논문이 2편 이상 포함된 

학술지는 모두 사회과학 분야에 해당하였다. 

연구 분야별로 연구들이 주로 어떤 용어를 사용하

였는지도 살펴보았다.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인구감

소, 도시축소, 도시쇠퇴, 지방소멸 등의 다양한 용어

가 다수 사용되었다. 특히 낙후지역이나 낙후마을, 한

계마을, 스마트축소와 같이 다른 분야에서는 언급되

지 않은 용어들도 다수 등장하였다. 그 외 대부분의 

분야에서는 주로 도시쇠퇴나 쇠퇴도시의 용어가 두드

러지게 나타났다. 자연과학과 인문학에서는 각각 도

시축소와 지방소멸의 용어가 사용된 것으로 보였다. 

또한, 복합학에서는 다른 분야에서는 언급되지 않은 

‘축소스프롤(Shrinkage Sprawl)’의 개념이 등장하였는

데, 이는 오늘날 지방 중소도시에서 인구감소와 함께 

도시가 외면적으로만 확장되는 현상을 의미한다(이재

건, 김의준 2022).

2. 사용 용어 및 정의

1) 문헌별 주요 사용 용어

문헌별 사용 용어를 정리한 결과, <표 2>와 같이 세 

갈래로 분류되었다. 하나의 논문에서 단일 용어를 사

용한 경우도 있지만 여러 용어를 동시에 사용한 경우

도 많았다. 사용 용어별 문헌의 분류는 용어별 개념적 

정의의 유사 정도에 따라 나누었는데, 세부적인 내용

은 다음과 같다.

먼저, ‘축소도시’ 및 ‘도시축소’ 용어를 활용한 연구

들은 주로 축소도시를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인해 경

제적·사회적·구조적 위기를 경험하는 도시로 정의하

였다(이현정 2021; 이시형, 김걸 2018). 다수의 연구가 

일찍이 탈산업화나 정치적 이유로 도시축소를 경험한 

선진국의 사례를 다룬 선행연구의 정의를 활용하였

다. 대표적으로 인용된 Schilling and Logan(2008)은 40

년간 25% 이상 인구가 감소하고 손상된 건축물과 유

휴 부동산이 문제가 되는 산업도시를 축소도시로 정

의하였고, Pallagst(2010)은 2년 이상 인구가 크게 감

소하고 극심한 경제적 변화로 구조적 위기를 겪고 있

는 1만 명 이상의 도시지역을 축소도시로 정의하였다. 

일부 연구는 도시의 미래 발전 방향으로서 ‘축소’를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강인호, 박

성진(2020)은 도시축소를 쇠퇴, 퇴락 등의 부정적인 

어감을 축소로 대체한 현상학적 용어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스마트축소(Smart Shrinkage)나 콤팩

트시티(Compact City)와 같은 이론을 중심으로 축소

도시의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하였다(이채현, 김감영 

2022; 강인호, 박성진 2020). 

한편, ‘쇠퇴도시’ 혹은 ‘도시쇠퇴’의 용어를 활용한 

문헌들은 도시쇠퇴를 도시 전체 또는 특정 지역이 일

련의 요인들에 의해 사회적·물리적으로 낙후되는 현

상으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도시를 쇠퇴도시로 

정의하였다(이재홍, 양성철 2020; 최형관, 장문현, 이

주요 용어 축소도시 쇠퇴도시 지방소멸

포함 용어

축소도시

도시축소

축소스프롤

쇠퇴도시

도시쇠퇴

쇠퇴지역

낙후지역

낙후마을

지방소멸

인구감소도시

과소지역

소멸위험지역

도시인구감소

인구감소지역

과소화마을

한계마을

해당 문헌 수 17 32 32

주: 하나의 문헌에서 단일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류별 해당 문헌 수의 총합은 70보다 큼.

표 2_사용 용어의 주요 용어별 분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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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석, 김화환 2018). 이와 관련한 문헌들은 도시쇠퇴

를 경험하여 도심기능을 상실한 ‘쇠퇴지역’이나 ‘낙후

지역’, ‘낙후마을’ 등의 용어도 포함하였다. 이러한 연

구들의 두드러진 특징은 인구감소에 집중한 앞선 연

구들과 달리 물리적 쇠퇴에 크게 관심을 가졌다는 것

이다. 쇠퇴도시의 개념적 정의와 관련하여서는 다양

한 학자들의 연구가 인용된 것으로 보였다. 그중 다수

의 연구가 인용한 김광중(2010)은 도시쇠퇴를 도시의 

전체 혹은 특정 부분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태가 

악화되는 현상으로 설명하며, 시간적인 상대성을 강

조하였다.

그리고 ‘인구감소도시’나 ‘인구감소지역’의 용어를 

주축으로 한 연구들은 지역 공동체의 존립을 위협

할 정도로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여 정부의 지원이 필

요한 지역으로 용어를 정의하였다(김상근 2023; 박미

경, 이홍재, 차용진 2023). 이와 관련한 연구들은 주로 

「국가균형특별법」에 근거한 행정안전부(2021)의 개

념적 정의를 인용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수

를 개발한 후 이를 기반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고

시하고 있다. 즉 인구감소지역은 법정 용어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과 함께 많이 등

장한 용어는 ‘지방소멸’이었다. 다수의 연구는 ‘지방소

멸’을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해 젊은 인구가 유출되고 

생활 기반시설의 정비와 공동체 유지에 어려움을 경

험하여 결국 지역이 소멸하는 현상으로 정의하였다

(정주원, 이아라 2022; 정성호, 홍창수 2018). ‘소멸위

험지역(지방소멸지역, 지방소멸위험지역과 같은 유사 

표현 포함)’은 이러한 지방소멸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 

설명되었다. 지방소멸에 관한 연구에서는 해당 개념

을 처음 착안한 마스다(2014)와 이후 한국적 상황에 

맞춰 지방소멸위험지수를 제안한 이상호(2016)의 연

구가 가장 많이 인용되었다. 마스다(2014)는 지방소멸

을 저출산, 고령화, 대도시로의 젊은 인구 유출로 인

한 인구감소 현상으로 정의하였고, 이상호(2016)는 지

방소멸위험지역을 고령인구 대비 가임여성인구의 비

율이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으로 정의하였다. 이

러한 연구들은 주로 농촌, 취락, 지방 등의 용어를 사

용하여 규모가 작은 도시 혹은 농촌 지역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다(김상근 2023; 박미경, 이홍재, 차용진 

2023). 정리하자면, ‘인구감소도시’, ‘소멸위험지역’, 

‘지방소멸’과 같은 용어를 집중적으로 활용한 연구들

은 지역의 재생산력에 초점을 두고 미래의 인구구조

를 예측하고자 하는 성격이 두드러졌다고 할 수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지방소멸’을 극심한 ‘인구감소’로 경

제가 위축되고 결국 생활서비스의 유지가 곤란할 정

도로 인구규모가 위축되어 자족 기능을 상실하게 되

는 상태로 설명하여 두 개념을 인과관계로 엮는 시도

가 이루어졌다(박미경, 이홍재, 차용진 2023; 이영배 

2022; 정성호, 홍창수 2018).

정리하면, ‘축소도시’로 대표되는 용어들은 인구감

소가 두드러지는 도시의 현상을 부정적으로만 보기보

다는 미래의 발전적인 개선 가능성을 논의하는 데 주

로 사용되었다. 이와 조금 다르게 ‘쇠퇴도시’로 대표되

는 용어들은 도시의 물리적인 쇠퇴를 강조하였고 도

시 전체뿐만 아니라 마을과 같이 더 작은 규모에 대한 

설명에도 사용되었다. 마지막으로, ‘인구감소’와 ‘과

소’, ‘소멸’과 같은 표현이 주를 이룬 용어들은 현재 

및 미래 인구 구조 변화에 집중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지역의 소멸 가능성을 논하였다. 특히 대도시보다 지

방의 중소도시나 농촌 등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현상

을 주로 대변하였다. 이러한 공간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이 분류의 주요 용어는 ‘지방소멸’로 설정하였다.

2) 주요 용어별 정의의 특성

각 문헌이 정의에 어떤 단어를 주로 사용하였는지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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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기 위해 파이썬 KoNLPy 패키지를 활용하여 형태

소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축소도

시로 대표되는 문헌들은 ‘인구’, ‘감소’, ‘쇠퇴’, ‘경제’ 

등의 단어가 두드러졌고, ‘구조’, ‘산업’, ‘긍정’, ‘지속’

과 같은 단어도 다수 등장하였다. 이는 인구감소와 경

제침체를 기준으로 축소도시를 정의한 일련의 연구들

과 축소를 부정이 아닌 긍정적 의미로 여긴 연구들과 

연관 지어 볼 수 있다(이채현, 김감영 2022; 강인호, 

박성진 2020). 한편, 쇠퇴도시로 대표되는 문헌들에서

는 ‘현상’, ‘인구’, ‘감소’, ‘물리’, ‘사회’, ‘환경’, ‘경제’, 

‘노후’ 등의 단어가 두드러졌다. 이를 통해 쇠퇴도시 

문헌들이 축소도시에서 더 나아가 물리적, 사회적, 환

경적, 경제적 등 여러 측면에서 도시 기능의 변화를 

측정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지방소멸로 대표되는 연구들의 경우, ‘고령화’, ‘현상’, 

‘지수’, ‘유출’, ‘마을’, ‘여성’, ‘일본’, ‘비율’, ‘국가’, ‘저출

산’ 등의 단어가 유독 많이 등장하였다. 이는 ‘고령화’

와 ‘여성’에 초점을 두고 지역의 생산 가능성에 집중

하였다는 점, ‘마을’과 같은 비교적 작은 단위의 공간

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 ‘지수’나 ‘비율’과 같

은 정량적 수치를 기준으로 소멸지역이 진단하고 있

다는 점 등을 앞선 정의의 결과와 연관 지어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일본’의 빈도가 높은 것은 

다수의 연구가 지방소멸의 개념적 정의로 마스다 히

로야(2014)의 연구를 인용했기 때문으로 여겨졌다.

3. 진단 기준과 도시 현상 및 양상

1) 도시 진단 기준: 지표 및 지수

주요 용어별 문헌들이 사례지역의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진단 지표나 지수와 같은 진단 기준의 

두드러진 특징을 정리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먼저, 축소도시로 대표되는 문헌 중에서는 4개의 

분류 1: 축소도시 분류 2: 쇠퇴도시 분류 3: 지방소멸

그림 4_주요 용어별 정의 형태소 분석 결과

분류 활용 지표 및 지수

축소

도시

1순위 인구증감률

2순위 인구밀도, 시가화면적

쇠퇴

도시

1순위
인구증감률, 노후주택비율, 

총사업체수증감률, 고령인구수(비율)

2순위

노령화지수, 종사자수, 종사자수증감률, 

기초생활수급자수 제조업 종사자비율, 

사업체당 종사자수, 신규주택비율

지방

소멸

1순위 지방소멸위험지수(이상호 2016)

2순위 소멸위험지수(마스다 2014), 인구증감률

주: 세부 측정지표는 <별첨 1~3> 참조.

표 3_주요 용어별 진단 기준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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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이 비교 대상에 해당하였다. 이들 연구는 모두 축

소도시의 정의에 입각하여 ‘인구증감률’을 공통적으

로 사용하였다. 구지영(2023)은 인구 변화와 함께 인

구 밀도의 변화도 활용하여 도시의 발달 단계를 분류

하였다. 쇠퇴도시로 대표되는 연구에서는 총 11개의 

연구가 구체적인 진단 기준을 포함하였다. 해당 연구

들은 인구사회, 산업경제, 물리환경으로 구분되는 지

표들을 주로 사용하였는데, 이는 ｢도시재생법｣에 근

거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 기준과 동일하였다. 

실례로, 일부 연구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 기준

을 차용하여 인구증감률, 사업체수증감률, 노후주택

비율의 세 가지 지표를 사용해 쇠퇴도시를 분류하였

다(정지은 2022; 장용일, 김창성 2019). 이외의 연구는 

주로 인구사회와 관련하여 ‘인구증감률’과 ‘노령화지

수’, ‘고령인구수’, ‘독거노인가구비율’ 등의 인구 구조

를 고려한 지표를 다수 활용하였고, 일부 연구가 ‘기

초생활수급자수’, ‘경제활동인구’ 등의 생산능력과 관

련된 인구 지표를 사용하였다. 산업경제 측면에서는 

대체로 ‘천명당 종사자수’, ‘종사자수증감률’, ‘총사업

체수증감률’과 같은 지표를 사용하였고, 사업의 종류

에 따라서는 ‘제조업종사자비율’ 지표가 포함되었다. 

물리환경과 관련하여서는 ‘노후주택비율’을 측정한 

연구가 대부분이었고, ‘신규주택비율’을 고려한 연구

도 다수 존재하였다. 이는 쇠퇴도시 연구가 주택의 연

한에 주로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보였다.

마지막으로 지방소멸로 대표되는 문헌 중에는 12

개의 연구가 구체적인 지표나 지수를 포함하였는데 

대부분 선행연구에서 개발한 지수를 활용하였다. 대

표적으로 가임여성인구 대비 고령인구의 비율로 정의

되는 이상호(2016)의 지방소멸위험지수(=20~39세 

가임기여성인구÷65세 이상 인구)가 많이 사용되었

다. 또한, 일부 문헌은 마스다(2014)의 소멸위험지수

(=20~39세 가임기여성인구 감소율)와 오노(2008)의 

한계지자체지수(=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중)를 활

용하였다. 문헌 중 인구감소지역의 용어를 포함한 연

구들은 행정안전부(2021)의 법정지수를 차용한 경우

가 대다수였다. 행정안전부(2021)의 인구감소지수는 

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 주간인구, 고령

화비율, 유소년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의 8개 지

표를 종합한 지수로, 해당 지수에 근거하여 인구감소

지역이 지정·발표된다. 정주원, 이아라(2022)는 기지

정된 인구감소지역을 군집 분석하여 유형화하였다. 

2) 주요 현상 및 양상

문헌들이 앞선 용어의 도시 혹은 지역과 관련하여 주

로 언급한 현상 및 양상은 <표 4>와 같다. 먼저, 축소

도시로 대표되는 문헌들에서는 세수 및 일자리 감소

와 같은 경제적·재정적 문제가 대두되었다. 또한, 인

구 유출, 인구 고령화 등의 인구 구조 문제와 빈집 증

가, 기반시설 노후화와 같은 물리적 공간의 문제가 많

이 언급되었다. 한편, 쇠퇴도시와 관련한 문헌들은 두

드러지는 현상으로 정주환경의 악화, 빈집의 증가, 건

축물 및 시설물의 노후화와 같은 물리적 쇠퇴를 언급

하였다. 다음으로는 상권의 쇠락, 고용의 감소, 세수

의 감소, 부동산 가치의 하락 등의 경제적·재정적 문

제가 지적되었다. 이와 함께 물리적 쇠퇴로부터 파생

한 범죄, 미관 손상, 재난·재해 취약성 등의 문제가 주

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은 증가하는 빈집과 연관

지어 서술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방소멸로 대

표되는 문헌들은 소멸위험에 처한 지역의 경제적·재

정적 문제를 가장 많이 언급하였고, 젊은 인재의 유출

과 인구 고령화 문제를 그다음으로 지적하였다. 교육, 

문화, 의료 등의 생활서비스 질 저하, 수요 인구 감소

로 인한 생활인프라 시설 부족과 같은 문제도 다수 

포함되었는데, 유독 지방소멸 관련 연구에서 두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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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다. 이러한 문제는 앞선 정의 분석에서 인구소멸을 

경험하는 지역들은 생활서비스 정비와 공동체 유지가 

어렵다는 설명과 정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Ⅴ. 결론

축소도시와 그 유사 개념들에 대한 학술적·정책적 논

의와 함께 다양한 학술 연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현시

점에, 본 연구는 ‘한국형 축소도시’에 맞는 개념적 정

의와 현상적 진단의 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

해 지난 5년 동안 국내 학자들이 이러한 개념들을 어

떻게 정의하며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학

술논문을 중심으로 문헌 고찰을 진행하였다. 특히, 각 

연구가 집중적으로 사용한 용어와 정의, 도시를 진단

하기 위해 사용한 구체적인 기준과 주로 주목한 현상 

등을 비교·정리하였다.

첫째, 사회과학 분야를 주축으로 축소도시 관련 연

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 연구들이 주로 활용한 

용어는 크게 ‘축소도시’, ‘쇠퇴도시’, ‘지방소멸’로 구분

되었다. 용어들은 통상적으로 지속적인 인구감소를 

겪으며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도시를 의미하였지만, 

용어들의 개념적 정의에는 차이가 존재하였다. ‘축소’

는 쇠퇴나 소멸과 달리 긍정적인 의미를 내포하였고, 

최근에는 이러한 관점에서 도시축소의 당위성과 함께 

도시축소를 기회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주로 등장

하고 있다(정광진, 유석연 2021; 원광희, 채성주, 송창

식 2010). 이러한 축소도시에 대해서 연구들은 공통적

으로 인구감소와 경제침체를 핵심으로 꼽았다. 한편, 

‘쇠퇴도시’는 여기서 더 나아가 도시의 물리적 공간의 

쇠퇴 혹은 낙후 현상도 집중적으로 다뤄졌고, 도심기

능의 상실과 같은 특징이 주로 언급되었다. 또한, 도

시 전반에 걸친 변화뿐만 아니라 국지적인 쇠퇴를 의

분류 소분류 주요 현상 및 양상

주요 용어별 분류

축소
도시

쇠퇴
도시

지방
소멸

인구·사회 인구 구조
청년 인구 유출 및 고령화, 지역 내 인재 부족,

그 외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로 인한 인구 유출 가속화
O O

경제·재정
경제·산업

사업체 감소, 일자리 감소, 경제 위축, 상권 활력 감소,

지가 하락, 주택 수요 및 구매력 약화, 소비절벽
O O O

재정 세수 감소, 도시관리 비용 증가 O O

물리·환경

물리 공간 빈집 증가, 기반시설 노후화 및 불량화, 정주환경 악화 O O O

환경 문제
버스 노선 축소로 인해 자가용 이용 증가 및 

이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 오염 물질 배출 증가
O

복지

생활인프라
보육·교육·문화·의료 등의 생활인프라 취약, 

생활 서비스의 질 저하
O O

교육 지방 학교 소멸 및 통폐합, 지방 학교 운동부 팀 해체, 지방 대학 붕괴 O

삶의 질 복합적인 도시 기능 저하로 인한 삶의 질 저하 O

커뮤니티
공동체 활동공간 부족, 지역 커뮤니티 기능 저하,

지역 주민의 부정적 지역 인식, 지역문화 축제 등 유지·발전 어려움
O

기타

재난·재해 폭염·화재 등 각종 재해 취약, 재난 저감 능력 저조 O

치안 지역 슬럼화, 경찰 인력 축소에 따른 범죄율 급증 O

지역균형 도시경쟁력 취약, 양극화 심화 O

주: 세부 문헌별 분석 결과는 <별첨 4~6> 참조.

표 4_주요 용어별 대표적인 현상 및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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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는 ‘쇠퇴지역’, ‘낙후지역’, ‘낙후마을’ 등의 용어도 

유사하게 사용되었다. ‘지방소멸’에 관한 연구들은 극

심한 인구감소로 인해 자생능력에 어려움을 겪게 된 

농촌이나 마을, 지방 중소도시에 대한 논의를 담고 있

었다. 이에 따라 지역의 자생능력과 직결되는 출산이

나 고령화 문제가 연구의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듯 연구자가 바라보는 관점이나 목적에 따라 사

용 용어들이 강조하는 바는 다르나, 이를 종합하여 

‘한국형 축소도시’를 재정의 해보면 인구감소와 경제

침체를 기점으로 물리적 공간의 쇠퇴가 발생하고 다

른 지역으로의 이동이 어려운 노인인구의 비율은 높

아져 지역의 생산력 상실 문제를 경험하고 결국에는 

낙후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해 사라져 버릴 수 있는 

도시를 포괄적으로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

후 ‘한국형 축소도시’를 논의할 때는 인구, 경제, 물리

적 공간의 쇠퇴나 낙후, 자생능력 등의 문제를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축소도시의 유형을 세분화해 볼 필요

가 있다.

둘째, ‘한국형 축소도시’를 정의하기 위한 용어들은 

다양하고 강조하는 지점들도 서로 차이가 있으나, 이

러한 현상을 진단하기 위한 지표나 지수는 다소 한정

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예를 들어, ‘축

소도시’에 관한 다수의 연구가 경제적인 침체 문제를 

다루고 있음(이삼수, 전혜진, 이재수 2018; 최예술 

2020)에도 진단 지표는 인구수, 인구밀도, 인구변화율 

등 인구 측면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았다(<별첨 1> 

참조). 이는 ‘지방소멸’ 관련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였

다. 대부분의 연구가 선행연구에서 제안된 여러 지수

를 활용하였으나 해당 지수들은 궁극적으로 인구 구

조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지방소멸로 인해 기반시

설, 교육, 커뮤니티와 같은 복지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다수의 연구가 언급하였음에도 이와 관련한 

진단 기준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특히 지방소멸의 개

념적 정의 분석 결과로 두드러진 특징이 지역의 재생

산 능력이었는데 이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나 지수를 

사용한 연구는 극히 드물었다. 또한, 비교적 다수의 

지표를 활용한 연구들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제시

한 균형발전지표를 그대로 적용하거나 일부는 ｢국가

균형발전법｣에 근거하여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을 그

대로 착안하기도 하였다(<별첨 3> 참조). ‘쇠퇴도시’

를 측정한 연구들도 법적 기준으로부터 다양화되지 

못한 것으로 보였다. 다른 분류의 연구들에 비해 많은 

수의 지표가 제안되었는데, 큰 틀은 ｢도시재생법｣상

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선정 요건과 거의 동일하였

다. 또한, 쇠퇴도시의 개념적 정의는 물리적 공간의 

낙후를 강조하고 있음에도 물리환경을 측정하는 지표

의 수는 가장 적다는 점에서 관련 분야의 지표개발이 

더욱 필요함을 시사한다(이정은, 박윤미 2021). 이는 

단순히 구득할 수 있는 데이터가 한정적일 수도 있으

나 한편으로는 쇠퇴도시나 인구감소지역과 같이 법적 

기준이 존재하는 경우, 법적 기준의 틀에 기대어 사례

지역을 선정하는 편의를 많은 연구자들이 선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기도 한다. 특히 앞서 언급한 ‘한

국형 축소도시’의 개념을 고려하면, 진단을 위한 다양

한 지표 및 지수의 개발과 그에 따른 축소도시 유형의 

다양화에 대한 시도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먼저 현재까지 여러 연구를 통해 제안된 

지표와 지수(<별첨 1~3> 참조)를 효과적으로 종합

하여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먼저 진행된 후, 

진단 기준의 틀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발전된

다면 ‘한국형 축소도시’를 다양한 측면에서 진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한국형 축소도시’에 관한 논의에서 주로 제기

되고 있는 문제들은 개념적 정의에 포함된 인구, 경제, 

물리적 공간의 측면을 넘어 복지, 재난·재해, 치안 등

과 같이 지역 주민의 삶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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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다루고 있었다. 이외에도 증가하는 빈집 문제나 

기반시설의 노후화, 정주환경의 악화, 지역 슬럼화, 공

동체 유지력 부족과 같은 지역 전반에 걸친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도시문제를 진단하여 그 심각성을 지적한 

연구들은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

으며 특히, 전국 각지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사

업 및 기타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

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황종아, 강지연, 김승주 2020). 

특히, 지방 중소도시에 대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별

도의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되고 있는데(차미숙 

2022; 이정은, 이숙진, 박윤미 2020), 이는 앞서 언급한 

‘한국형 축소도시’의 세부 유형화 작업에 공간 스케일

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한국형 축소도시’에 맞는 개념적 정의와 

현상적 진단에 대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

하기 위해 다수의 국내 연구를 체계적으로 고찰했다

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한국형 축소도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는 연

구자들이 문헌 연구 등을 시작할 때 효과적인 길라잡

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본 연구에서 

제시된 미래의 연구, 즉 ‘한국형 축소도시’ 진단을 위

한 지표 연구 및 유형화 등을 고민해 볼 수 있다. 그러

나 본 연구는 제목, 주제어, 초록만을 기반으로 키워

드 검색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해당 키워

드를 본문의 내용에서만 다룬 연구들은 포함하지 못

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 영향력이 큰 연

구를 중심으로 스노우볼 샘플링(Snowball Sampling) 

방식으로 논문을 수집하고 본 연구의 틀과 같이 분석

을 진행한 후, 본 연구의 결과와 종합하여 결론을 도

출한다면 미래 ‘한국형 축소도시’ 연구를 위한 더욱 

폭넓은 시사점을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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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문헌 A1 A2 A3 A4

진단 기준

개별지표 수 14 1 1 3

공간 단위 시군구 시군 시 군구

인구사회 1 1 1 2

인구수 O*

인구밀도 O*

인구변화율 O2) O2) O

물리·환경 0 0 0 1

시가화면적 O*

진단 상세

분석 범위
전국 229개 시군구

(2005~2015년)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119개 시군

(1995~2015년)

비수도권 지역 47개 도시

(2009년 & 2018년)

광주 대도시권

(1960~2021년)
데이터 구득 여부에 

따라 시점 상이함

분석 내용

인구감소 변화를 

기준으로 인구감소 

지역을 선정 후 

군집분석을 통해 

축소도시 유형화

군 지역을 포함한 전국 

단위에서 인구 이동의 

변화를 분석하여 

축소도시의 특성을 

도출하고 유형화

인구변화 추이를 

파악하여 축소도시 선정 

후 인구유출 지속성과 

지리적 인접성에 따라 세 

종류로 분류

지방 대도시의 축소단계 

진입 여부 진단 및 양상 

분석

주: 1) 별표(*)는 해당 지표가 변화율 지표로도 사용된 경우를 의미함(예: 인구밀도*는 인구밀도와 인구밀도변화율이 모두 사용됨).

2) 자연적 증가와 사회적 증가를 함께 고려함.

자료: A1: 최재헌(2020), A2: 정광진 외(2021), A3: 이현정(2021), A4: 구지영(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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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B1 B2 B3 B4 B5 B6 B7 B8 B9 B10 B11

진단 기준
개별지표 수 15 14 13 3 14 19 - 3 11 3 1

공간 단위 격자 격자
행정동

집계구
행정리 시 행정동 행정동 시읍면 시군구 집계구 시

인구사회 5 4 4 1 6 6

서울시 

복합

쇠퇴

지수 

사용

1

기후

변화

취약성

고려한 

쇠퇴

진단

지표 

도출

(진단

상세

참고)

1 1
인구밀도 O*

거주인구비율 O
인구변화율 O O O O O O O

인구순이동률 O
경제활동인구 O O

기초생활수급자(천인당) O O O(비율)

노령화지수 O O O O
고령인구비율 O(수) O O(수) O O(수)

독거노인가구비율 O
가구증감률 O

1인가구비율 O*
평균 교육 연수 O

산업경제 5 6 5 1 5 9 1 1 0
종사자수(천인당) O O O O
종사자수증감률 O O O

사업체당 종사자수 O O O
제조업 종사자비율 O O O

도소매업 종사자비율 O
고차산업 종사자수 O

사업체수 O
사업체수증감률 O O O O O O
지방세액(1인당) O

재정자립도 O
의료보험료 O

자가주택 비율 O
소득금액(가구) O

평균지가 O O3)

지가변동률 O O2) O3)

물리·환경 5 4 4 1 3 3 1 1 0
노후주택비율 O O(단독) O O O O O
소형주택비율 O O
신규주택비율 O O O

부동산공시지가 O
노후건축물비율 O O

빈집비율 O

주거불량주택 O

과소필지 O
도로율 O

읍면중심지 지역접근성 O

일인당 공원면적 O
학교 수 O

기타 0 0 0 0 0 1 0 0 0
피크타임 속력 O

주: 1) 별표(*)는 해당 지표가 변화율 지표로도 사용된 경우를 의미함(예: 인구밀도*는 인구밀도와 인구밀도변화율이 모두 사용됨).

2) 주거 지가변동률 및 상업 지가변동률.

3) 주택 평당 매매가, 주택 평당 매매가 변화율.

자료: B1: 최형관 외(2018), B2: 이재홍 외(2020), B3: 박선영 외(2021), B4: 한승석 외(2022), B5: 정지윤 외(2022), 

B6: 남재형 외(2018), B7: 임효진 외(2021), B8: 장용일 외(2019), B9: 원주성 외(2020), B10: 정지은(2022), B11: 임석회(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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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상세

문헌 분석 범위 분석 내용

B1
광주광역시

(2010년-2015년)
격자 데이터를 활용한 도시쇠퇴 분석 및 기존 행정구역 단위 결과와 비교

B2
대구광역시
(2018년 기준, 

변화는 2013년과 비교)

분석 격자 정의 및 지표별 표준화점수(Z-score)에 따라 상대적 도시쇠퇴 

등급화(1등급~5등급)

B3
울산광역시

(2012년-2018년)

도시쇠퇴 측정 모델 개발을 목적으로 각 지표를 최대-최소 정규화4) 후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가중치 부여

B4
아산시, 홍성군, 부여군

(지표별 상이)

설문 AHP를 통해 가중치 부여 후 산출한 낙후종합지수를 군집분석을 통해 세 유형 

분류

B5
전국 도시

(2015년, 변화는 전년도와 비교)

도시쇠퇴 지표를 군집분석을 통해 도시 유형을 세 가지로 분류 후, 의료쇠퇴 지역 

구분과 결합하여 재분류

B6
5개 신도시 46개동

(2016년, 변화는 2011년과 비교)

1기 신도시의 동 단위 쇠퇴지수 구축을 위해 Z-score 표준화 후 인자 분석을 통해 

가중치 부여 이후 군집분석

B7
서울특별시

(2012년-2021년 추정)

재난·재해 유형별 종합진단지수와 도시쇠퇴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 

복합쇠퇴지수를 활용. Natural Break 기법을 통해 3단계로 재분류

B8
제주도 내 6개 시읍면

(2016년, 변화는 2011년과 비교)
쇠퇴 지표를 지수 표준화 및 통합 지수화 후 GIS 기법을 통해 도시쇠퇴 지역 도출

B9
국내 220개 시군구

(2015년)

기후변화 취약성을 고려한 도시쇠퇴 진단 지표를 위해성(33도 이상 일수, 열지수), 

노출성(독거노인 비율,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야외근로자 비율), 취약성(자동차 등록 

대수, 도로면적 비율, 용도지구 비율), 기후변화 저감능력(녹지 비율, 무더위 쉼터 개수, 

의료기관 개수) 면에서 도출함. 이후 온열질환자 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상관분석

B10
전국 102,219개 집계구

(2005~2015년)
부문별 쇠퇴 여부를 0과 1로 진단 후 도시쇠퇴 현상의 핫스팟을 분석

B11
전국 84개 시급 이상 도시

(1995~2016년)
21년간의 인구증감 추세를 기준으로 도시쇠퇴 및 성장 유형을 분류

주: 4) 최대-최소 정규화 방법: (해당 지푯값 – 해당 지표의 최솟값) / (해당 지표의 범위).

자료: B1: 최형관 외(2018), B2: 이재홍 외(2020), B3: 박선영 외(2021), B4: 한승석 외(2022), B5: 정지윤 외(2022), 

B6: 남재형 외(2018), B7: 임효진 외(2021), B8: 장용일 외(2019), B9: 원주성 외(2020), B10: 정지은(2022), B11: 임석회(2018).

별첨 2_주요 용어별 도시 진단 기준 비교 – 쇠퇴도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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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C1 C2 C3 C4 C5 C6 C7 C8 C9 C10 C11 C12

진단 기준

개별지표 수 8 34) 12 1 3 1 2 6 1 1 348) 3

공간 단위 시군구 군 시군구
기초자

치단체
시군 격자 시군 시군 시군구 지자체 시군구 시군

인구사회 7 2 4 1 2 1 2 6 1 1 - 3

인구밀도 O

인구변화율 O O5) O O

청년순이동률 O

유소년인구 O

생산가능인구 O

주간인구 O

노령화지수 O9)

고령인구비율 O O O(수)

독거노인가구비율 O

유소년비율 O

조출생률 O O

지방소멸위험지수2) O O O O O O O O O

소멸위험지수3) O

인구감소지수 O6) O

한계지자체지수 O

산업경제 1 1 3 0 0 0 0 0 0 0 - 0

100인 이상 사업체비율 O(만인당)

재정자립도 O O O

GRDP O

물리·환경 0 0 3 0 0 0 0 0 0 0 - 0

노후주택비율 O

빈집비율 O

도로율 O

기타 0 0 2 0 1 0 0 0 0 0 - 0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비율
O

기초연금수급률 O

지역재생진단지수 O7)

주: 1) 별표(*)는 해당 지표가 변화율 지표로도 사용된 경우를 의미함(예: 인구밀도*는 인구밀도와 인구밀도변화율이 모두 사용됨).

2) 이상호(2016)의 지방소멸위험지수 = (20~39세 가임기 여성인구 ÷ 65세 이상 인구).

3) 마스다(2014)의 소멸위험지수 = 20~39세 가임기 여성인구 감소율.

4) 고령인구비율, 소멸위험지수,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선정된 박덕흠의원안의 지표를 기재.

5) 사회적 및 자연적 증감률을 함께 고려(인구 천명당 사회적 증감 수, 인구 천명당 자연적 증감 수).

6)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군을 분석 대상으로 설정.

7) 이전 연구(장문현 2021)에서 개발한 지수를 사용. 인구, 건축물, 토지, 시설물의 접근성을 인구사회, 생활편의, 산업경제, 환경안전 

부문으로 제시.

8)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균형발전지표 중 8개 부문(주거, 교통, 산업·일자리, 교육, 문화·여가, 안전, 환경, 보건·복지)의 객관지표 

41개 중에서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제공되는 7개 지표를 제외한 34개의 지표를 표준화하여 사용.

9) 노령화지수의 역수인 역노령화지수를 사용.

자료: C1: 정주원 외(2022), C2: 정정화(2020), C3: 고문익 외(2021), C4: 이태호 외(2022), C5: 장문현(2023), C6: 이시형 외(2018), 

C7: 정성호(2020), C8: 정성호(2019), C9: 하지혜 외(2022), C10: 조성제(2022), C11: 이민주 외(2023), C12: 구양미(2021).

별첨 3_주요 용어별 도시 진단 기준 비교 – 지방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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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상세

문헌 분석 범위 분석 내용

C1
전국 89개 시군구

(2015~2020년, 

단, 주간인구는 2015년 활용)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된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수를 구성하는 8개의 지표를 

군집분석하여 유형화

C2
전국 55개 농어촌 군

(정성적 분석)

박덕흠의원안에서 결정된 55개 농어촌 군을 대상으로 과소지역 선정 후 정부의 

과소지역 활성화 방안과 지역발전정책의 한계를 분석하고, 과소지역에 대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 및 논거 제시

C3
전국 250개 시군구

(2020년)
지방소멸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요인을 계량적으로 탐색

C4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

(2015~2019년)

사학진흥재단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소멸위험 수준에 따른 고등교육재정

지원을 탐색

C5
전라남도 16개 시군

(2021년)

전라남도를 대상지로 지역소멸위험 수준과 지역재생진단지수를 결합하여 인구감소

지역 유형화

C6
공주시 격자

(2017년)

공주시를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인구감소 추이를 통한 축소도시 문제 고찰하고, 

소멸위험지수의 공간적 자기상관을 산출하여 소멸위험지역의 토지용도 특성 도출

C7
강원 영동지역

(2000~2035년(추계))

강원 영동지역의 인구감소 추이와 지속가능성 검토를 위해 장래인구추계 데이터를 

포함하여 한계지자체지수10)와 지방소멸지수를 분석

C8
강원도 시군

(2015~2035년(추계))

강원도 장래인구추계를 통해 강원도 인구변화 특성 검토 및 강원도 시군별 소멸위험

도 전망

C9
전국 250개 시군구

(2018년)
압축지수를 산출할 소멸위험지역 선정에 지방소멸위험지수 사용

C10
전국 시군구

(법안 검토)

지자체별 주민 안전을 위한 관련 자치입법 검토를 위해 지방소멸위험지수로 분석 

대상 지자체 선정

C11
전국 89개 시군구

(2020년, 

변화는 2015년 또는 2000년과 비교)

행정안전부 지정 89개 인구감소지역을 지방소멸 위기지역으로 정의하고, 국가균형발

전위원회의 균형발전지표 중 34개 지표11)를 사용하여 유형화 

C12
전국 시군

(1975~2019년)

전국 시군단위 인구 변화를 15년 단위로 탐색 후, 45년간 변화에 따라 유형화. 또한 

인구 구조 변화를 군집분석으로 유형화

주: 10) 오노(2008)의 한계지자체지수 =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중.

11)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균형발전지표 중 8개 부문(주거, 교통, 산업·일자리, 교육, 문화·여가, 안전, 환경, 보건·복지)의 객관지표 

41개 중에서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제공되는 7개 지표를 제외한 34개의 지표를 표준화하여 사용.

자료: C1: 정주원 외(2022), C2: 정정화(2020), C3: 고문익 외(2021), C4: 이태호 외(2022), C5: 장문현(2023), C6: 이시형 외(2018), 

C7: 정성호(2020), C8: 정성호(2019), C9: 하지혜 외(2022), C10: 조성제(2022), C11: 이민주 외(2023), C12: 구양미(2021).

별첨 3_주요 용어별 도시 진단 기준 비교 – 지방소멸(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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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번호 D1 D2 D3 D4 D5 D6 D7 D8 D9 D10 D11

분류 소분류 현상 및 양상

인구·사회 인구 O* O O* O O O O O

경제·재정
경제·산업 O O O O O O O O

재정 O O O O O O

물리·환경
물리공간 O O O O O* O O

환경문제 O O

복지

생활인프라 O O

교육

삶의 질 O O

커뮤니티 O O

기타

재난·재해

치안 O O

지역균형 O O

주: 별표(*)는 실증을 통해 도시의 양상을 살펴본 경우를 의미함(예: 축소도시는 고령화지수는 높고 출생지수가 높게 나타남).

자료: D1: 최재헌 외(2020), D2: 김종근(2020), D3: 이현정(2021), D4: 구지영(2023), D5: 강인호 외(2021), D6: 정태화 외(2022),

D7: 이재건 외(2022), D8: 강인호 외(2020), D9: 이시형 외(2018), D10: 이채현 외(2022), D11: 손창희 외(2020).

별첨 4_주요 용어별 현상 및 양상 비교 – 축소도시

문헌 번호 E1 E2 E3 E4 E5 E6 E7 E8 E9 E10 E11 E12 E13 E14 E15 E16 E17 E18 E19 E20

분류 소분류 현상 및 양상

인구·사회 인구 O* O* O* O O O

경제·재정
경제·산업 O* O O* O* O O O O O

재정 O O

물리·환경
물리공간 O* O O O O* O O O O O O

환경문제

복지

생활인프라 O*

교육

삶의 질 O

커뮤니티 O*

기타

재난·재해 O* O* O* O O O O O*

치안 O* O* O* O O O O O

지역균형 O O O

주: 별표(*)는 실증을 통해 도시의 양상을 살펴본 경우를 의미함(예: 축소도시는 고령화지수는 높고 출생지수가 높게 나타남).

자료: E1: 황종아 외(2020), E2: 곽희종(2022), E3: 이재수 외(2022), E4: 이영수 외(2023), E5: 임영언 외(2019), 

E6: 황종아 외(2021), E7: 정지윤 외(2022), E8: 남재형 외(2018), E9: 이형석 외(2018), E10: 임효진 외(2021), E11: 장용일 외(2019),

E12: 이종수 외(2021), E13: 이형석 외(2020), E14: 원주성 외(2020), E15: 임창일 외(2020), E16: 김경아 외(2019), 

E17: 배정현 외(2022), E18: 김선덕 외(2018), E19: 정지은(2022), E20: 공병준 외(2022).

별첨 5_주요 용어별 현상 및 양상 – 쇠퇴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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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번호 F1 F2 F3 F4 F5 F6 F7 F8 F9 F10 F11 F12 F13 F14 F15 F16 F17

분류 소분류 현상 및 양상

인구·사회 인구 O* O O O* O* O O* O O O O

경제·재정
경제·산업 O* O O O O* O O O O O O

재정 O O O O O

물리·환경
물리공간 O O O O O* O

환경문제

복지

생활인프라 O O O O

교육 O* O* O O

삶의 질

커뮤니티 O O

기타

재난·재해

치안 O O O

지역균형 O

정책 O* O*

주: 별표(*)는 실증을 통해 도시의 양상을 살펴본 경우를 의미함(예: 축소도시는 고령화지수는 높고 출생지수가 높게 나타남).

자료: F1: 임석회(2018), F2: 김지윤 외(2021), F3: 이의재 외(2021), F4: 김도형(2023), F5: 정성호 외(2018), F6: 김남욱(2022),

F7: 고문익 외(2021), F8: 유동균 외(2021), F9: 정성호(2020), F10: 김재훈(2023), F11: 하지혜 외(2022), F12: 조성제(2022),

F13: 이민주 외(2023), F14: 이정우 외(2023), F15: 김동훈(2022), F16: 박찬용(2023), F17: 이영배(2022).

별첨 6_주요 용어별 현상 및 양상 – 지방소멸

요약

주제어: 축소도시, 쇠퇴도시, 지방소멸, 용어 및 개념, 진단 기준, 내용분석

축소도시 관련 학술적·정책적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

나, 여전히 합의된 정의와 진단 기준은 부재하다. 본 

연구는 ‘한국형 축소도시’를 위한 정의와 진단 기준

을 정립하고자 지난 5년의 국내 연구가 다룬 용어, 

정의, 진단 기준, 주요 현상 등을 내용분석을 통해 종

합하였다. ‘축소도시’, ‘쇠퇴도시’, ‘지방소멸’을 중심

으로 검토한 결과, 모두 인구감소를 겪는 도시를 지

칭하나 강조되는 부분에는 차이가 있었다. ‘축소도시’

는 미래 수요에 맞게 축소를 조정할 수 있는 기회의 

의미로 사용되었고, ‘쇠퇴도시’는 물리적 공간의 쇠

퇴가 부각되었으며, ‘지방소멸’은 지방의 중소도시나 

농촌 지역이 자생능력을 상실하는 것과 연관되었다. 

‘한국형 축소도시’는 앞선 일련의 특징을 모두 포괄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도시를 진단하기 위한 기

준은 대체로 인구 지표나 법적 기준에 국한되어 있어 

다양화의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주요 현상은 인

구사회, 산업경제, 물리환경을 넘어 복지나 치안과 

같이 지역민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이에 대

한 대응책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공간적 스케

일에 대한 고려와 함께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의 결

과는 ‘한국형 축소도시’를 다루는 미래 연구자들에게 

유용한 기초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